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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직접배출+공정배출+간접배출)

 제조업내 6개 산업이 산업부문내 온실가스 배출의 71% 점유

 산업 전반의 주요 소재·부품을 공급하며, 산업연관성 높은 산업

부문 배출량 비중

전환 259.9 36.7

산업 252.3 35.6

건물 52.8 7.4

수송 98.3 13.9

폐기물 16.8 2.4

농축수산 24.1 3.4

기타(탈루,산림) 4.8 0.6

합계 709.0 100.0

자료 : 산업연구원·통계청 주 : 1) OECD 분류기준에 의하여 적색은 고위기술산업, 청색은 중위기술산업 2) 높이는 산출액 비중〮

의약

디스플레이

고무/플라스틱

컴퓨터

통신기기

가 전

정밀기기 전지

항공

정밀화학
석유화학

전자부품

목재/제지

일반목적기계

특수목적기계

철도/기타수송장
비

자동차

석유정제

조립금속

비철금속/주조

철강

시멘트

유리/세라믹

섬유/의류

인쇄/가구

조선

음식료/담배

전기기기
반 도 체

업 종 직접 + 공정 배출 간접배출 합계

철강 38.7 13.6 30.8

석유화학 15.4 17.6 16.0

시멘트 13.4 1.8 9.7

정유 8.6 4.8 7.4

디스플레이 1.7 7.4 3.5

반도체 1.3 9.6 3.9

자동차·조선·기계 1.2 18.8 6.8

전기전자 4.9 3.6 4.5

기타 14.8 22.9 17.3

산업 부문 100.0 1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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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늘었지만, 더 빠른 속도로 산업의 성장세 유지

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큰 폭으로 하락

자료 : 한국은행.통계청

[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집약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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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산업 – 공정가스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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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전환의 경제충격, 타 국가 대비 클 것으로 예상

 LEDS 탄소중립 위해 30년 동안 큰 폭의 산업전환 준비 필요

 EU는 1990년대 정점, 이후 탈동조화(decoupling) 뚜렷

 한국은 2018년 정점 이후 30년동안 큰 폭의 산업전환 준비해야

 부작용 없는 제조업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과제와 이슈

 산업부문 혁신

 그린인프라 확보

 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관심과 노력 전제

[ 주요국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0)

미국

독일

영국

한국

[ 주요국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

자료 : KERI

1990 2017 증감률(%)

미국 6,437 6,488 1%

일본 1,270 1,289 2%

독일 1,249 894 -28%

러시아 3,188 2,155 -32%

한국 292 728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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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 혁신공정〮제품 기술개발, 에너지효율 극대화, 산업구조 전환 필요

 (단기) 에너지효율개선, 철스크랩 사용비중 확대

 (중장기) 수소환원 방식 전면 전환⟹ 새로운 경쟁력 확보 모색

- 수소환원제철의 기술적 불확실성 해소, 경제성 있는 인프라 공급 가정

 산업구조 고도화 : 건물의 제로에너지화, 모빌리티의 수소/전기화를 뒷받침하는 소재와 제품의 혁신

 (화학) 수요 증가 대응하면서 석유화학에서 화학산업으로 변모

 탄소기반 연·원료를 바이오매스·수소·CCUS 통한 탈탄소기반 제품 생산·공정으로의 단계적인 전환 추진

 자원순환 : 폐플라스틱의 물리적·화학적 재활용 확대

 (시멘트) 폐자원, 수소활용, 석회석 대체 등 탄소중립 방안 지속 발굴

 고층화·도시화, 그린빌딩에 대응하는 건설자재의 공급

 에너지효율화, 대체연료 사용, 석회석 원료대체 및 혼합재 비중 확대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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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디스플레이) 저탄소체제에 대응하는 핵심 전자부품·제품 경쟁력 유지

 디지털전환 가속화, 제품세분화·고기능화 진행되면서 성장세 유지 전망

 생산 증가와 제품구조 변화에 의한 전력사용 제어가 과제

 (수송기계) 친환경 수송기계 생산역량 확보 등으로 사회부문 저탄소화에 기여

 (자동차) ’30년까지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 전장부품 및 배터리 부문 일자리 증가, 내연기관 부품 기업의 구조전환 과제

 (조선) 연료전환, 가스·수소 운반선 건조 역량 확보

 (기타) 스마트 제조혁신 등으로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제조업 변화 긴밀히 대응 필요

 친환경·초고효율 설비 공급, 설비·장비의 스마트화를 통한 사회적 감축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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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환원제철

(연〮원료의 대체)

원료대체

폐기물의 원료화

탄소유래 에너지원의

바이오매스〮전력으로의 대체

대체가스 개발

CCUS 

폐기물의 재자원화

(Reuse, Recycling) 

에너지효율성 향상
저감장치 개선

제품혁신
Re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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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공정, 혁신기술의 도입

 기술적 불확실성 극복하기 위한 대형·중장기 R&D투자 추진

 혁신공정의 scale-up, 상용화 투자까지 지원

 탄소중립을 위한 설비투자, 매몰비용 부담 대응

 그린 인프라의 충분한 공급과 적정가격

 그린 에너지·그린수소의 안정적 공급

 효과적인 순환자원의 활용

 사회적 감축 기여도 높이기 위한 기제 발굴

 국가간 규제 수준의 균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국제협력

 사회적 감축(Scope 3) 효과의 국제 표준화

 장기 감축전략-단기 감축 수단의 일관성과 체계성 제고

 단계별 로드맵, 추진 수단의 구체성과 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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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